B4957         아버님들, 힘 내세요             19-01-16

지난 화요일은 약력 설 날이었습니다.  제 자녀들과 손자녀 증 손자녀들은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적지 않은 정성을 드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한인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사랑의 세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들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정성에 속으로  흐믓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처자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런 면에서 약간 주눅이 들어 있다고 말하면 과히 틀리지 않은 대변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NBC 텔리베젼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 러섯 (Tim Russert)이 58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가족 관계를 설명한 책에서 감동을 준 경험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 룩 (Luke)가 어깨에 문신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 문신을 본 러섯의 부인이 2 층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빠리 올라오세요. 아 글쎄, 룩이 문신을 하고 왔어요.”  그 때 십대인 룩에게 한 대 쥐어 박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러섯씨는 2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눈 빛을 보면서 약간 겁에 질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내 곁에 항상 계시기를 원해서 두 분의 성함을 문신으로 오깨에 적어 놓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목이 매인 감동을 받았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 하나가 18세에 달할 때 까지 평균 $160,000가 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시간 당 아이가 자나깨나 약 $1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이가 없다면 그런 돈을 모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수학적인 계산 만을 믿고 자녀 갖기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부부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네 자녀를 갖는 다면 그 들이 18세에 이르기 까지 $720,000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720,000와 네 자녀 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지 아버지들에게 물어 본다면 어느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 특히 생계를 벌어 드리는 중책을 맡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시간 당 자녀 한 명에 $1를 드리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순진한 껄껄 댐을 대신 얻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순식간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간 프리스비를 내려다 주면 아버지는 어린 아이에게 영웅이 됩니다. 16세가 된 아이가 처음으로 정식 운전 면허를 받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기도 아빠 처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에 젖어서 끼뻐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는 뜨거운 감동을 아버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곱게 기른 딸들 데리고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팔을 끼고 결혼식에 입장하는 황홀한 느낌을 아버지가 되지 않고 어디에서 맛보겠습니까? 결혼 한 자녀가  첫 손주를 선보일 때 아버지는 “이제 나도 늙었구나” 는 생각보다  “손주를 안아보니 인생의 참 기쁨을 알겠다”는 느낌이 강해질 것입니다.  기타 우등을 하거나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것은 보너스일망정 기본  가치는 아닙니다.  저녀들은 자녀의 신분 자체로서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보람을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고된 일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걱정도 기도도 많이 해야하는 어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말씀드린 질문, 즉 “”$720,000 아닌 $1,000,000와 자녀를 교환하겠느냐”는 질문에 돈을 택하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처자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라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미안해 하면서 주눅이 약간 드는 것은 아버지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역할은 보람이 있는 역할입니다. 어버님들, 힘내세요.  끝

